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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10 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내 면세점사업의 경쟁강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멘텀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시내면세점 영업면적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 
인바운드 변동성이 최대 변수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5 년 대비 30~50%의 입국자수 증가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호텔롯데의 IPO 로 대체재가 등장한 점도 중립적인 요인이다.  

 

특허기간 10년 연장 가능성, 결국은 업체간 제로섬 게임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 연장 가능성 제기로 면세점업체 주가가 반등했으나 시내 면세점업체간의 경쟁이 10년 동

안 변함 없이 지속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모멘텀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10년간의 사업기간 보장으로 후

발 사업자의 사업 영속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규모의 경제를 획득한 사업자가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판단한다.  
 

실력 있는 플레이어의 진입으로 피곤해진 경쟁상황 
 

서울 시내면세점은 과거 롯데와 신라의 양강체제였으나 신세계, 한화, 갤러리아, 두산 및 HDC신라의 진입으로 경

쟁강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명동과 동대문 상권을 둘러싼 경쟁 수준은 지리적인 이격도가 크지 않아 두배 이

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며, 업체간 마케팅경쟁 강화에 따라 이익률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분기에  

주요 면세점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율이 2015 년 대비 30~50% 수준에서 유지되

어야 적어진 파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면세점도 아웃바운드산업으로 변신 
 

국내시장의 경쟁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롯데, 신라의 해외 면세점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롯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점 및 시내점, 싱가폴 창이공항점, 괌 공항점, 간사이 공항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라는 싱가폴 창이공항점, 마카오점을 비롯해 태국, 캄보디아 시내면세점 오픈이 대기하고 있다. 선두권업

체는 해외 사이트 운영에 따른 소싱원가 하락을 즐길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업체는 상대적인 이익률 

열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유통｜비중확대(유지)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결국 제로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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